
“블랙박스 영상, 인공지능이 판단한다!”
지스트, 교통사고 과실평가 기술 개발

- 이용구 교수팀, 인공지능으로 법률적 판단하는 교통사고 과실평가 기술 개발

- 객관적 판단 가능… 사고 조사와 분쟁에 소요되는 인력‧비용‧시간 획기적 감축

            [사진] (왼쪽부터) 기계공학부 이용구 교수, 이성재 박사과정생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임기철) 기계공학부 이용구 교수 연구팀이 인공지능(AI) 

기술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평가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성과를 활용하면 보험업계에서는 기초적인 역학조사에 투입되는 전문가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변호사의 분쟁 심의를 지원할 수 있다. 분쟁 심의에 소

요되는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 가능하다. 소비자 역시 사고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분쟁 제기를 하지 않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나아가 이 기술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범죄 예방 및 분석, 자율주행 안전 예방 

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구 교수는 “이제 인공지능이 인식을 넘어 법률적 판단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

며, 인간은 인공지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지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연구성과는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사고 심의를 자동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가 주도하고 이성재 박사과정생이 참여한 이번 연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성과는 저명한 국제학술지

인 「JCDE(Journal of Computational Design and Engineering)」에 지난달 게재됐다.



[그림1(왼쪽)] AI가 생성한 사고 사례(1): 추월하고 있는 회색 차량을 흰색 차량이 차선을 넘어 

추돌한 경우.

[그림2(오른쪽)] AI가 생성한 사고 사례(2): 추월하고 있는 흰색 차량과 정주행하고 있는 

빨간색 차량이 추돌한 경우.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인공지능과 법률을 접목한 

‘리걸테크(Legal Tech)’ 분야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고 상황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인지 능력에 더불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교통사고 과실 비

율 평가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 평가와 관련된 분쟁은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변

호사 5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건당 약 75일에 걸쳐 심의하는 등 천문학적인 인

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있다.*

  * 손해보험협회, 2022년 기준

     [그림3]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통사고 과실 평가 기술 개념도



이런 상황에서 연구팀은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영상 1,200건을 분석해 인공지능 네

트워크에 학습시키고 교통사고 과실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상황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담고 있으므로 주관적 관점이 

없는 인공지능이 사고 과실을 평가하면 가장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

에 착안했다.

사고 영상을 분석하려면 차도, 차선과 같은 ‘공간 정보’와 사고 차량의 움직임과 같

은 ‘시간 정보’를 동시에 분석해야 하므로, 연구팀은 동시 분석이 가능한 3D CNN* 

기술을 활용했다.

   * 3D CNN(3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인간의 시신경을 모방하여 만든 딥러닝 구조인 

CNN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널리 알려진 2D CNN은 이미지와 같은 2차원 데이터를 다루는 

반면 3D CNN은 시간축을 더해 비디오를 분석, 학습한다.

[그림4] 인공지능 모델 구조와 최종 결과 예시

기존의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은 주로 달리기나 수영과 같은 반복적인 움직임을 

분류하는 방식이었나, 사고 영상에서는 시간에 따라 차선 변경과 추돌 같은 다양한 

움직임을 조합해 최종 사고 과실을 결정해야 한다. 

연구팀은 사고 관련 정보를 시간에 따라 누적한 후, 누적된 정보를 분석하여 최종 

사고 과실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용 어 설 명

1. 과실비율

 ○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한다.

2. 3D CNN(3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 인간의 시신경을 모방하여 만든 딥러닝 구조인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s)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이다. 기존 널리 알려진 2D CNN (2D Convolutioanl Neural 

Networks)는 이미지와 같은 2차원 데이터를 다룬다. 3D CNN은 2D CNN에 시간축을 

더하여 비디오를 분석, 학습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다.


